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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출의 내·외연적 한계와 산업 특성에 따른 비교

장용준(경희대학교), 신상호(국제경제연구실)
:1. 최근 통상이슈는 기술표준, 안전, 위생, 환경, 안보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비관세

조치에 집중되고 있다.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략물자 및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고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TBT 증가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5∼2019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 내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수준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BT 증가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내·외연적 한계*

로 구분하였고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에 따라 TBT의 수출에 대

한 영향력 차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 내연적 한계는 기업당 수출금액을, 외연적 한계는 산업별 수출기업 수를 의미

  
3. 분석 결과 해외 TBT의 증가는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켜 외연적 한계를 축소(최대 

0.22% 감소)시켰으나 내연적 한계인 수출금액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BT 증가가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하여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한편,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과 TBT 간 교차항 계수의 부호는 

대체로 양(+)으로 나타나 위의 세 가지 특성은 TBT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높은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TBT의 부정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영향력 완화 효과는 주

로 외연적 한계에서 나타났으며 내연적 한계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5.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TBT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다

자적 차원의 직접 무역 협상을 통해 TBT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

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해외시

장 진출에 필요한 전략임을 시사한다. 

문의처: 신상호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02-759-5478)

※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